
    코로나19 현재 및 향후 중국정부 대처 방안
(KIC중국, 2021.5.25)

□ 시진핑 주석, G20 글로벌 보건 정상회의 참석…“30억 달러 국제 원조” 선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1일 저녁 베이징에서 화상 형식으로 열린 글로벌 보건 정상회의에 참

석해 ‘인류 보건건강공동체를 함께 구축하자’ 제하의 연설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의 기복이 반복되면서 백년 만에 가장 심각한 전염병 대유

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

하고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급선무”라면서 “G20(주요 20개국) 회원국은 전 세계

의 방역 협력 과정에서 책임을 짊어지고 중대한 돌발 공중보건 사태 대응 능력과 수준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ㅇ 시 주석은 5가지 의견을 제안했다.

  첫째,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둘째, 과학적 정책 시행을 견지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합해야 한다. 약물과 비약물의 개입 조

치, 정확한 방역 일상화와 응급 처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통합해야 한다.

  셋째, 동주공제(同舟共濟: 한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를 견지하면서 단결 협력을 제창해야 한

다. 인류 보건건강공동체 이념에 입각해 정치화∙낙인화∙오명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넷째, 공정과 합리를 견지하면서 ‘면역격차’를 메워야 한다. ‘백신 민족주의’를 지양하고 백

신 생산능력과 배분 문제를 잘 해결해 개발도상국의 접근성과 가격 적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드러난 문제와 근본적 원인의 동시 해결을 견지하면서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유엔과 WHO의 역할 강화와 발휘, 공동 상의∙공동 건설∙공유를 지속해 개도국의 합리적인 요구를 

더 잘 반영해야 한다.

ㅇ 전 세계의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중국은 향후 3년 이내에 개도국의 방역 지원 및 경제·사회 발전 회복에 쓰일 30억 달러의 국제 

원조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에 3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했으며, 힘 닿는 한 외국에 더 많은 백신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자국 백신 기업이 개도국에 기술을 이전하고 협력해 생산하는 것을 지지한다.

  중국은 이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가 하루 속히 이에 관해 결정하는 것도 지지한다.

  중국은 백신 개발·생산국, 기업, 이해당사자가 함께 전 세계 백신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 추

진 방법을 모색하는 백신협력 국제포럼 설립을 제안한다.

  시 주석은 연설 말미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력해 인류 보건건강공동체를 함께 구축해 인류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지켜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보건정상회의는 G20 의장국인 이탈리아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회의

는 화상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대응 협력, 향후 팬데믹 예방 강화 등의 현안을 주로 논의

했다. 정상회의는 국민을 코로나19 방역 업무의 중심에 놓고 G20이 단결 강화, 협력 심화, 과학적 

정책 시행을 통해 금융∙백신 등 분야에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재확인한 내용을 담은 

‘로마선언’을 발표했다.(人民网, 2021.05.24.)


